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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 투자 현황

□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’24.6월말 기준 56.3조원으로
전분기 대비 0.7조원 감소 [금융권 총자산(7,081.6조원)의 0.8% 수준]

￮ (금융권별) 보험 31.2조원(55.3%), 은행 11.7조원(20.7%), 증권 7.8조원(13.8%),
상호금융 3.6조원(6.4%), 여전 2.1조원(3.6%), 저축은행 0.1조원(0.2%) 順

금융권별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(’24.6월말)
 (단위 : 조원, %)

구 분 합 계 은행 보험 증권 상호금융* 여전 저축은행
’24.6월말[A] 56.3 11.7 31.2 7.8 3.6 2.1 0.1

’24.6월말 총자산[B] 7,081.6 3,827.7 1,240.8 723.2 744.0 425.8 120.1
대비 [A/B] (0.8) (0.3) (2.5) (1.1) (0.5) (0.5) (0.1)

* 대체투자 규모는 중앙회, 총자산은 단위조합 합산 (단위조합 자금을 중앙회에서 운용)

￮ (지역별) 북미가 35.2조원(62.5%)으로 가장 많고, 유럽 10.5조원(18.6%),
아시아 3.9조원(7.0%), 기타 및 복수지역 6.7조원(11.9%) 順

지역별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(’24.6월말)
 (단위 : 조원, %)

구 분 합 계 북미 유럽 아시아 기타*

합 계 56.3 (100) 35.2 (62.5) 10.5 (18.6) 3.9 (7.0) 6.7 (11.9)
은 행 11.7 (100) 6.9 (58.9) 2.5 (21.2) 1.5 (12.6) 0.8 (7.3)
보 험 31.2 (100) 20.5 (65.8) 4.2 (13.4) 1.2 (3.7) 5.3 (17.1)
증 권 7.8 (100) 4.0 (51.5) 2.6 (33.0) 0.8 (10.9) 0.3 (4.5)
상 호 3.6 (100) 2.8 (77.1) 0.6 (17.7) 0.03 (0.8) 0.2 (4.4)
여 전 2.1 (100) 1.0 (50.1) 0.6 (30.8) 0.4 (17.6) 0.03 (1.6)
저축은행 0.1 (100) 0.03 (31.9) 0.01 (13.1) 0.06 (55.0) - -

* 오세아니아, 남미, 아프리카 및 복수 지역 투자

￮ (만기별) ’24년까지 4.6조원(8.2%), ’30년까지 43.4조원(77.0%) 만기도래

~ ’24년 ~ ’26년 ~ ’28년 ~ ’30년 ’31년~
*해외부동산대체투자만기도래분포(조원, %) : 4.6 [8.2] 18.2 [32.3] 14.8 [26.2]  5.8 [10.3] 12.9 [23.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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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자산건전성 현황

□ ’24.6월말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(부동산) 34.7조원 중 2.61조원
(7.50%)에서 기한이익상실(EOD) 사유 발생

￮ ’24년 2분기 중 0.11조원 증가하여 ‘24년 1분기 상승폭 0.09조원과 유사*

* EOD발생 규모(조원) : ’23년말 2.41(+0.10)→ ’24.3월말 2.50(+0.09)→ ’24.6월말 2.61(+0.11)

자산 유형별 기한이익상실(EOD) 발생 현황 (’24.6월말)
 (단위 : 조원, %)

구 분 합계 오피스 호텔 상가 산업시설 주거용 복합시설 등

해외부동산 대체투자 규모[A] 34.7 18.5 3.9 1.3 3.7 3.6 3.8

EOD 발생규모[B] 2.61 0.78 0.02 - - 0.24 1.56

  대비 [B/A] (7.50) (4.2) (0.5) - - (6.8) (41.4)

3 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

□ (평가) 통화정책 피벗 기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부동산 시장 개선 지연*

등으로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금액은 전분기 대비 감소

*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(Green Street 발표 CPPI(All Sector) 지수)
(미국) 155.0(’22,고점)→ 121.5(‘23.下, 저점)→ 123.6(‘24.6월말), (유럽) 129.5→ 96.5→ 98.6

￮ 국내 금융회사 투자 비중이 높은 오피스 시장*을 중심으로 개선이
지연되는 등 투자자산 부실화 및 손실 확대 가능성 상존

* ’24.9말 공실률(Moody’s CRE) : 오피스 20.1%, 산업시설 6.7%, 아파트 5.8%, 소매 10.3%

￮ 다만, 해외부동산 투자 잔액이 총자산 대비 규모가 크지 않고 충분한
손실흡수능력* 등 감안 시 투자손실이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은 낮음

* 은행(BIS 기준 총자본비율, 24.6말) : 15.76%/보험(지급여력비율, 24.6말) : 217.3%/증권(순자본비율, 24.6말) : 759.0%

□ (감독방향) 금융회사의 건전한 대체투자 관행 확립을 위해 대체투자
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점검·개선을 지속하는 한편,

￮ EOD 등 특이동향 사업장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적정
손실인식 및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등 감독 강화

￮ 아울러 해외 부동산 DB 지속 보완 및 신속보고체계 운영 등을 통해
리스크 대응체계 고도화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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